
선사 언행·문답 ‘문학’이 되다

당나라 때는 수많은 선자(禪者)들이 등장했고, 

활발하게 수행했다. 이러던 선이 송나라로 들어

서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두 가지인데, 송

고문학의 발달과 선종 사찰이 국가불교화 되었다

는 점이다. 먼저 송고문학에 등장한 용어부터 살

펴보자.  

‘고칙(古則)’이란 옛 조사의 선문답이 보편적

인 평가를 받은 것이므로, 고인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공안(公案)’이란 단어는 ‘재판에서 판

례에 견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송고(頌古)’는 당대 선승들의 언행과 선문답

의 취지(趣旨)나 어기(語氣)에 대하여 게송이나 

송으로 간결하게 독자적인 해석을 하여 선종의 

의미를 표방해 널리 알리는 것이다. 송고는 선문

학의 내면성을 깊이 표현한 것으로 훌륭한 문학

이 선에 연결되고, 선수행이 훌륭한 문학을 탄생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염고(拈古)는 고칙 공안을 염롱(拈弄)한 것으

로, 간명 직절하게 비평한 것이다. 대어(代語)는 

옛 사람의 문답 대신에 제2인칭에 자기의 해답을 

부여하는 것이며, 별어(別語)는 또 다른 대답을 

붙이는 것이다.  

(1) 송고문학의 발달  

먼저 문자선의 발달을 보자. 당대에 선자들의 

활발발한 실참이었던 반면 송나라 선자들은 고

칙 공안에 대해 해석하고, 감상하고 즐기며, 전승

하는 일에 안주했다. 당대의 시퍼렇게 살아 숨 쉬

던 선이 퇴보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정확할 듯하

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고, 백 여년이 지

나 부파불교(아비달마)가 발달했는데, 불법이 정

교하고 정립되는 것이었지 실천적인 면이 발달

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송대의 송고문학은 당

대의 선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이라고 보면 맞

을 듯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선이 예

술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달하고, 사대부들에게도 

널리 보편화되었다. 또한 송고문학의 발달은 곧 

간화선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러면 송고문학의 발달사를 보자.      

  

도원의 〈경덕전등록〉

법안종의 승천도원 선사가 1004년에 〈경덕전등

록〉 30권을 완성시켰다. 〈경덕전등록〉에는 과거 

7불로부터 서천(西天) 28대, 동토 6조를 거쳐 법

안 문익(885∼958)에 이르기까지 1701명 선사(원

래는 951명만 전함)들의 기연과 문답이 언급되어 

있다. 즉 선시와 오도송·선문의 규칙·법계(法

系) 등이 다양하게 실려 있어 논 전개에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고려 

진각국사 혜심이 〈선문염송〉을 찬술할 때 저본이 

되었다. 이후 승려 과거 시험 및 선종선禪宗選의 

시험과목으로도 채택되었다. 

 

분양 선소의 〈송고 100칙〉

〈경덕전등록〉 이후 바로 이어서 분양 선소(947

∼1024)의 〈선현일백칙(先賢一百則)〉이 등장하

였다. 선소는 도원의 〈경덕전등록〉에서 100칙의 

기연을 뽑아내어 여기에 송과 염을 가한 〈선현일

백칙(先賢一百則)〉과 〈대별일백칙(代別一百則)〉 

및 스스로 지은 공안 100칙을 모아 〈송고대별삼

백책(頌古代別三百則)〉을 편찬하였다. 이것이 

〈송고 100칙〉의 효시가 되었다. 

설두 중현의 〈송고 100칙〉

이어서 설두 중현(980∼1052)이 〈송고 100칙〉

을 완성시켰다. 중현의 〈송고 100칙〉은 선종의 대

표적인 깨달음의 기연(機緣) 100가지를 집대성하

여 공안을 제시하는 본칙(本則)과 공안의 대의를 

게송으로 정리한 중현의 송(頌)으로 이루어져 있

다. 중현의 〈송고 100칙〉은 앞의 선소에 비해 매

우 뛰어난 문장으로 시적인 아름다움까지 추구했

다는 평을 받고 있다. 중현의 〈송고 100칙〉은 도

원의 〈경덕전등록〉에서 한층 발전되었으며, 송

대 문자선의 개막을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

현의 송고는 시 문학적인 가치로도 훌륭해 〈벽암

록〉이 나오기 전까지 사대부들에게 애독되었다. 

한편 조동종계에서도 투자 의청(1032~1083)과 

단하 자순(1064~1117)의 〈송고 100칙〉이 나왔다.  

 

원오 극근의 〈벽암록〉

이렇게 점차 독자적인 해석을 붙이자, 수행자

들을 지도하는 이른바 평창(評唱, 해석)이라는 강

의 형태가 생겼다. 원오 극근은 설두 중현의 〈송

고 100칙〉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텍스트로 하여 

강의하였다. 그런 뒤에 수시(垂示, 서언)·착어

(著語, 짧은 비평)·평창(評唱, 講評과 같은 성

격의 해석)을 첨부하여 〈벽암록〉을 저술하였다. 

〈벽암록〉은 ‘종문(宗門)의 제일서(第一書)’라고 

칭할 만큼 선종의 대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표적

인 공안집이다. 이와 같이 이전 ‘송고문학’이라

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대혜 종고의 

간화선이다.  

〈벽암록〉에 영향을 받아 조동종에서도 〈종용

록〉 〈공곡집〉 〈허당집〉 등 비슷한 형태의 공안집

이 출현하였다. 이 가운데 〈종용록〉은 굉지 정각

의 송고에 만송 행수(1166~1246)가 평창한 것이

다. 

(2) 선종 사찰의 국가불교화 

선종 사찰이 5산 10찰제로 국가불교화된 점이

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당나라 때, 자유롭고 활

발발하게 빛나던 선사상과 선이 국가주의적인 형

태를 띠게 된다. 5산 10찰제란 사찰에 등급을 매

기고 산의 이름이나 사찰의 호를 더하여 국가 기

도도량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

었다. 당나라 말기부터 나라가 분산되기 시작하

면서 황족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의 힘을 잃었고, 

송대로 들어서 주변 여러 이민족의 압박과 침입

을 끊임없이 받고 있던 터라 중국 한족의 긍지가 

상실되었다. 자연스럽게 당나라 때와는 다른 국

수주의적인 형태를 띠면서 사찰의 힘을 이용해 

국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다. 

물론 남북조시대나 당대에도 황족의 복을 빌어

주는 사찰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선사로서 대통 

신수(606∼706)는 측천무후·중종·예종 등 3대 

황제의 예경을 받고, 당시 서안과 낙양의 불사를 

총괄하기도 했다. 또한 혜능을 위대한 인물로 만

든 하택 신회(670∼762)는 향수전(香水錢, 승려에

게 도첩을 판매)을 팔아 황제에게 군자금을 대어 

주었다.   

5산 10찰은 송대의 수도가 개봉(開封)과 남경

(南京)이었음을 감안할 때, 남송의 선은 남방 강

동(절강성·안휘성·복건성)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주지가 개당설법에서 황제의 성수

(聖壽)를 기원하는 도량이 되었고, 왕과 왕실 사

람들의 복을 빌어주었다.  

5산 10찰에 역임한 주지들의 어록에는 반드시 

축성화(祝聖華)가 있는 다음에 그의 법문이 있다. 

이는 선종 어록의 형식이 되었다. 이 점은 점차 관

례화되어 연중행사로 정착되어 갔다. 원대에 이

르러 선원의 생활규율과 국가주의적인 색깔이 짙

은 〈칙수백장청규〉에는 공식적으로 성문화될 정

도였다. 그런데 이 무렵, 교종에서도 〈교원청규〉

가 만들어졌고, 율종에서도 〈율원청규〉가 등장하

였다. 교종과 율종도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

다. 대혜 종고의 간화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불교화된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간화선의 근원을 찾아
- 송고문학과 국가불교  

10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중국 선종 사찰의 경우 객당에 세워져 있다. 중국 한 선종 사찰의 객당 달마조사 진영에도 일반 청규와 해당 사찰의 당규(堂規)가 세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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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악계   청원계 

   
  임제의현(?∼867)  동산양개  설봉의존
                            (807∼869)  (822∼908)     
 

     頌古代別 百則 - 분양선소(임제6세,947∼1024) 운거도응    
                                    운문문언   현사사비
  석상초원 

                       
 황룡혜        양기방회(992∼1049)     법안문익

                   설두중현       
   백운수단  [頌古百則]  영명연수  도원 
       <만선동귀집>  <전등록>
        無字 화두의 효시      오조법연     <종경록>
         
                   <벽암록>   원오극근  
                          
                     간화선            대혜종고(1089∼1163) 굉지정각           <굉지송고>ㆍ<묵조명> 

                                                             만송행수(1166∼1246)
                                                                       <종용록> (정각의 송고100칙에 평창을 붙임)  

<송고頌古 문학의 전개> - 간화선의 성립배경

선사 어록, 게송으로 발달

문학·선 연결된 ‘송고문학’

간화선 발전에도 영향 줘

수행적으로 활발발했던 禪

제도적으로는 ‘국가불교화’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 6 차 크 라  젠 에 너 지  음 악 치 료  명 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 
                    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2015년 8월 4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2017년 1월 9일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 원 계 좌  :  국 민 은 행  ( 3 7 1 1 0 1 - 0 4 - 1 2 0 5 8 6  박 성 호 )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아나빠나사띠숫타)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